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을 위한 사목서신(7)

  주님의 평화!

  부활절기 “기쁨의 50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어둠은 은총과 진리가 드러나는 하느님의 선교 현장입니다. 교회의 부활신앙은 

상상과 신념을 넘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실제적인 경험이요 증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봉헌을 드리며,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 

최선의 사목을 다하시는 성직자와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는 더욱 더 일치된 교회, 성숙한 신앙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 방역당국은 지난 4월 20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하여 종교시설에게는 기존의 

‘운영 중단 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하고,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서울교구는 부활 4주일(5월 3일)부터 출석 가능한 건강한 교우들과 함께 성찬례를 재개하도록 

결정합니다. 

○ 주일 성찬례 외 다른 모임 활동은 이후에 공식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이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한 일상생활로 전환하기는 아직 멀고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일상’이 교회의 

사목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선교와 사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교구에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에 모여 성찬례를 드릴 때에 관계당국이 요청하는 대로 아래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 성당 입장 전에 교회의 책임자가 교우들의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를 검사하고, 

참석자 명단을 꼼꼼히 적습니다. 

▲ 성당 입장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손을 씻습니다. 

▲ 예배 시 교우 간 거리 1 ~ 2 미터를 유지합니다. 



▲ 좌석이 모자라면 예배 횟수를 늘리고, 참석 교우를 나누어서 서로 간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영성체는 성체만 영하고 잔은 나누지 않습니다. 단형영성체. 

▲ 예배 전과 후에 교회 안팎을 소독합니다.

▲ 공동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별세자와 가족들, 방역과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건강이 염려스러운 교우들은 전례에 참석하지 않고, 당분간 계속되는 서울주교좌성당의 

온라인 전례 실황 또는 본교회의 전례집전 영상을 보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십시오. 

○ 재정상황이 어려운 교회에는 4월에도 특별 지원금을 드립니다. 많은 교회와 교우들께서 

긴급 기금봉헌을 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6-550497 

대한성공회유지재단) 

○ 『성직자 직무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부활주일 동안 꼭 일독하시며, 

2020년 대한성공회의 사목지침이 잘 마련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기뻐하며, 서울

교구는 “기쁨의 50일 기도운동”을 함께 해나갑니다. 성직자와 교우들께서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이 기도운동을 일선 사목현장에 알맞게 잘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교교육국과 

주교좌성당을 통하여 사목자료를 제공하고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1베드 1:6-7).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걷는 엠마오의 길을 감사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은총과 능력이 가득하기를 축

복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이경호 베드로 주교


